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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올린다...고금리 예적금·특판 주목 데일리안

시중은행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발맞춰 수신상품 금리 인상… 주요 은행 정기 예금 금리는 2%, 적금 금리는 3%대에 육박

신한은행, 정기 예적금 36개 상품 금리 0.4%p 인상… 우리은행, 18개 정기예금과 20개 정기적금 금리 0.1~0.3%p 인상… 나머지 은행들도 어느 폭까지 인상할지 고심 중

주담대 금리 또 오른다…코픽스 한달 새 0.14%포인트 상승 이코노미스트

코픽스, 한달 새 0.14%p 뛰어 1.69% … 2019년 6월 이후 2년 반 만에 최고치… 지난해 5월부터 7개월 연속 상승 중

차주들의 이자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시중은행들, 오늘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작년 12월 코픽스 금리 수준 반영 예정

2021년 가계대출 증가 중 전세대출 비중 41.2%로 늘어 조선비즈

금융당국에 따르면, 작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71조 6,000억 원으로 나타나… 이 중 29조 5,000억원이 전세자금 대출

강력한 가계대출 관리에도 전세대출 수요는 2조원 가까이 유지 중… 실수요 대출로 총량 관리에서 제외했고 작년에 전셋값이 크게 올라 증가세가 많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

KT·신한은행, 지분 맞교환 ‘9000억 디지털 혈맹’ 중앙일보

KT와 신한은행, 약 9,000억원 규모의 혈맹 맺어… 각각 4,375억원씩 들여 상대방 지분 사들여… 디지털 중심으로 재편되는 시장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함

KT보유 신한금융지주 지분율 2.1%, 신한은행 보유 KT 지분 5.48% 확보하게 되어… AI, 메타버스, NFT, 빅데이터, 로봇 등의 영역에서 23개 공동사업 진행하기로…

보험사, 대출 빗장 열었지만…돈 빌리기 쉽지 않네 아시아투데이

보험업계, 닫았던 대출 빗장 서서히 풀어… 삼성생명, 자체적으로 줄였던 대출한도를 다시 정상화하는 분위기… KB손보와 동양생명은 상황 지켜보고 재개시기 정할 예정

다만 금융당국의 눈치보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 월별, 분기별 대출 한도를 최대한 안배하려는 모습… 또한 금리인상도 계속해서 예고되며 대출한파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

보험사 빅테크 대항 다이렉트 채널 고도화·디지털 상품 출시 한국금융신문

보험사들, 빅테크에 대항할 다이렉트 채널 고도화에 공들여… 삼성화재, 다양한 디지털 상품 선보이는 중… KB손보는 MZ세대 트렌드 반영한 미니암보험 플랜 제공 

빅테크와 협업을 통해 디지털 시장 선점하려는 시도도 존재… 삼성생명, 토스와 협업… 메리츠화재, 카카오페이와 손잡고 1월 출시 목표 소액보험 상품 개발 중

미래에셋·삼성·한투증권...증권사 퇴직연금 핫하네 디지털타임스

증권사들, 퇴직연금 시장에서 약진하며 은행 중심 퇴직연금 시장 흔들어… 미래에셋, DC형 시장에서 하나은행 제치고 3위, IRP 시장에서는 우리은행 제치고 4위로 상승

월등한 운용 수익률이 작용해… DC형 최근 1년간 수익률은 5.77%로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 중 1위 차지… 증권사들의 DC형 수익률 상위권 독식 중

금감원, 증권사 9곳 과징금 480억 전면취소 안할듯 동아일보

금감원, 최근 끝낸 한국거래소 종합검사에서 시장조성자 제도의 직접적인 결함을 찾지 못해… 480억 원의 과징금을 전면 취소하기 어려워져…

향후 과징금 부과안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 다만 동 위원회에서 과징금 경감 및 전면 취소될 가능성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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